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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을소중히 하는곳, 작은공동체
글_ 최 카타 리 나 . 강원쉼터 대표/수녀

우리 작은공동서/（강원쉼터）를 오늘에 있기마지 이끌어 수신 灶느님의 섭 丨 이 일을 계기로 작은공동체（강원쉼터）의
I

리에 감사드리며, 작은 물 한 방울" 모여 오늘의 착은寻동체를 이룰 수 I 시작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쉼터는 HIV 

있음에 새삼스례 감사三 리여, 酉 분 酉 분의 생명가 손재의 소중함에 대却 I 감염인 • 환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자유로 

서 기도訂•며, ol 글을 쓰고자 한다.

옷깃을 힌■번 스시는 것도 5。。겁（생）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인연 

은 매우 소중러■다. 작은 인연도 억지로 되는 것M 아나라 섭라와 이끄심히 

고卜고 생각한다. 그런 인연이 이루어겨서 지금의 작은공동체를 이루게 돠 

었음에 감사희 川도가■ 철로 나온다.

공동체는 자기존재의 소중함을 느끼는 곳

2003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HIV환자임이 판명되자 재활치료 및 보호를 받 

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거절당한。O。씨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 

병원 호스피스 병동 격리호실에 입원시키게 되면서, HIV 환자와 감염인에 대 

한사목의 필요성과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울수 있는곳 사랑을 배우고 서로의 소중함 

을 알아가는 곳, 자신의 소중함과 존재함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잘 관리하며 

살 수 있으며 자립할 토대를 만드는 곳이다. 

작은공동체는, 가장 가난하고, 묶인이들에 

게는 해방을 소경들, 억눌린 이들에게는 자 

유를 아픈 이들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랑 

하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 모인 우리 0。수 

녀회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공동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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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 ； 음을 회복하도록 한다 또한 이곳에 머무는 감염인 대부분은 자립을 위해 

고 있다 쉼터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사회 ! HIV/AIDS 환자들을 간병하며, 행복한 동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으며, 그 

인식으로 주변 사람 및 가儈들 이웃으로부 J 로 인해 할수 있다는용기를갖게 해주고 있다

터 소외당하고 버림받아 오갈곳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감염인들에게 어머니 품속과 같 

은 안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용기와 건강을 북돋우는 곳

쉼터에 머물며 생활하는 감염인 대부분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독한 결핵약과 에이즈 

치료약을복용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감염내과 교수님의 방문 

의료지도를 통해 자신의 상태 체크와 궁금 

했던 점들을 묻고, 듣고 어떻게 건강을 잘 관 

리해야 할지 스스로 습득하도록 격려한다. 

알뜰살뜰 고단백 영양가 높은 영양식으로 

담당수녀님이 장을 봐주시면 스스로 돌아가 

면서 식사준비를 하며 집안의 청소도 돌아 

가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의 일상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서로 돕고 챙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옆에서 격려하여 자연스레 몸과 마

* 쉼터입소 문의 I 02)2675-4111

이곳 쉼터의 오。。씨는수다쟁이 아저씨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윗몸일으키 

기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며, “나 이뻐” 이렇게 농담도 하시는데 요샌 우울하 

단다. 관심과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는분이다. 이。。씨와장。。씨는 젊은 청 

년들인데 오늘도 아침부터 바둑판을 펼쳐놓고 오목을 두는데 항상 자기가 이 

겨도 자기가 져도 이겼다고 우기는 이。。다 바둑 파트너 인 한 사람이 쉬면 그 

날의 바둑은둘수 없어 심심함을온몸으로 말해주곤한다.

노。。씨는 말라갱이에 은근히 말이 많은데 주로 안해요”가 대부분이다. 

그는 빈혈이 심해서 빈혈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샌 열심히 빈혈퇴치와 살 

찌기 위해 베지밀과 삶은 계란을 하루에 2~3개는 드시는데 밤낮이 바뀌셨는지 

밤에도 삶은 계란을 찾으셔서 대단한 빈혈맨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그리고 또 한분의 말라갱이 아저씨 이。0씨가 계시는데 그는 주식인 밥보 

다 군것질을 좋아하시는데 과자, 피자, 통닭 등을 즐기는 소식가이다. 며칠 전 

에는 그가 당신 용돈으로 한턱을 내신다고 하고 정말로 피자와 통닭을 시켜주 

어서 쉼터 식구들 모두가좋아흐）며 즐거운 간식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편견과 차별없는 평등함을 추구하는 곳

일주일에 한번 종교교유교리교육）을 통해 생명과 존재함의 소중함은 하느 

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 

록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린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함께 사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나름대로 애착도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필요에 의해 쉼터를찾아와다른 

사람들과 한 식구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네 가정에서도 얼마나 아웅다웅 하는 

일들이 많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분들의 쉼터생활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서로 울고 웃으며 때론 서로 다투며 한편으론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 

습들까지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물 한 모금의 인연도 억지로는 안 된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필연의 

뿌리가 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 

라삶의 방향^ 좌*된다 편견이 없고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리고 평등함을 추구하는 작은공동체는 열린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사 

랑이신 하느님과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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